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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함께하는 아이의 자기 주도적 습관 길라잡이
SKT, ‘ZEM’ 앱 스스로 습관 기능 대폭 강화
- 아이 스스로 건강하게 스마트폰 이용하도록 돕는 ‘전문가 습관’ 기능 새롭게 도입
- ’쉬는 시간’, ‘부모 수업’ 등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신규 콘텐츠도 대폭 추가해
- 아이가 스마트폰 직접 관리토록 모드 개편… 아이 눈높이 맞춘 캐릭터 신규 도입
-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 위해 서비스 지속적으로 고도화… ESG 활동 앞장설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2. 10. 18]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ZEM’ 서비스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능, 부모를 위한 전문가 콘텐츠 등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지난 5월의 서비스 고도화에 이은 이번 업그레이드로, ‘ZEM’ 서비스가 단순히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만들어주는 앱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아이의 건강한 스마트폰, 인터넷 등 이용 도울 ‘전문가 습관’ 신규 도입

우선, SKT는 ‘ZEM’에 기존의 ‘스스로 습관’ 기능에 ▲전문가 습관 기능 ▲습관 리포트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다.

‘전문가 습관’은 전문가가 제안하는 초등학생 필수 생활 습관을 부모와 아이가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에는 해당 분야의 습관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한 전문가의 팁도 담겨져 있다.

‘습관’ 기능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기를 습관과 선물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배지를 얻어 레벨을 올리는 ‘습관 컬렉션’을 통해 아이에겐 재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제공되는 ‘습관 리포트’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습관 실천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 소통하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번 고도화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및 인터넷 동영상, 게임 이용을 위한 전문가 습관이 먼저 제공되며, SKT는 앞으로도 아이의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습관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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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M 자녀 주요 화면 이미지]

■ ’쉬는 시간’, ‘부모 수업’ 등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신규 콘텐츠 추가

SKT는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ZEM’에 ‘쉬는 시간’ 기능을 새로 선보인다.

‘쉬는 시간’에는 ZEM 만화책, 어린이과학동아 등의 콘텐츠가 제공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디지털 문해력 상승을 도울 수 있다. SKT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부모를 위해서는 ‘부모 수업’ 메뉴가 신설돼,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e.g.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조건) 등 무료 전문가 콘텐츠들이 제공된다. 

또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다른 부모들의 앱 활용 방법들을 서로 보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들의 생생한 앱 리뷰 공유 기능도 추가됐다.

■ 아이 자율성 위해 스마트폰 관리 모드 개편… 눈높이 맞춘 캐릭터도 도입

SKT는 아이가 스스로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기 주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스마트폰 관리 모드를 개편했다.

새로 도입된 약속 모드는 아이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하루 ∙ 주 단위로 부모와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설정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아이의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앱을 정하는 집중모드 ∙ 자유모드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ZEM’은 기본 기능으로 아이를 위한 ▲실시간 위치 조회 ▲스몸비 방지 ▲유해사이트 차단 등 다양한 안심 ∙ 편의 기능들을 제공한다. 

‘ZEM’은 자녀가 SKT 고객이면 부모의 가입 통신사 및 OS(안드로이드 또는 iOS)와 무관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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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SKT는 ‘ZEM’ 서비스에 아이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친구가 돼 줄 캐릭터들도 새롭게 도입했다.









[ZEM 캐릭터 5종]

SKT는 캐릭터들에 대해 아이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동물들을 기반으로 디자인됐으며, 어린이들에 맞춰 어려운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친절하고 재미있는 어린이용 말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스몸비 방지 모드가 작동 중이에요.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잠시 멈춰주세요’ 같은 안내 문구가 캐릭터를 통해 ‘걸을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로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위험하니 스마트폰은 그만!’식으로 전달된다.

SKT는 새롭게 도입된 캐릭터에 대한 상세 스토리 등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및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ZEM서비스를 아이 친화적으로 개편했다”며 “SKT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ESG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ZEM’ 서비스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능, 부모를 위한 전문가 콘텐츠 등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혁신PR팀 문진호 매니저 (02-6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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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
[image: ]PR실 Tel. 02-6100-3812~25, 32~39  Fax. 02-6100-7825/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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